
1. 서론 

1.1 연구의 필요성

질병관리본부청의 COVID-19(코로나-19)에 대한  

국외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20일 

COVID-19 환자 39,919,642명,  사망자 1,111,554명

으로 조사되었다[1]. 국내발생 COVID-19 확진자는 

21,783명, 사망자는 447명에 이르고 있다[2]. 세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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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. 연구대상은 일개 지역의 

졸업학년인 간호학과 4학년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. 자료분석은 SPSS Win 19.0 program으로

분석하였고, 상관관계는 Pearson’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.. 연구결과 COVID-19로 인한 감정의 평균

점수는 3.61±0.62이었다. COVID-19로 인한 감정과 외재적 직업가치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. 내재적 

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. 본 연구를 바탕으로 COVID-19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

그램 제공 및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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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기구(WHO)에서는 COVID-19을 2020년 2월 11일 

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감염병으로 동물에서 

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

적 대유행이 되고 있다. COVID-19 (Coronavirus 

disease-2019)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

SARS-CoV-2 감염에 의한 신종호흡기 증후군으로 제

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하는 법정 감염병

이다. 특히 COVID-19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감염되는

데 숨을 내쉬거나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비

말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.  

COVID-19는 특히 다른 사람과 약 2m 이내로 밀접한 

접촉시 전파가능성이 높아 사람 간의 접촉을 직접적으

로 하지 않도록 하는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등의 감염예방

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수

칙은 COVID-19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

조치를 취하고 있다. 그러나 지속적인 COVID-19 확

진자 증가와 사망자 발생이 있어, COVID-19에 대한 백

신 등의 치료법 개발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

고 있지만 현재 개발단계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[3].

1급 감염병인 COVID-19는 당초보다 장기화가 예

상되면서 글로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.  COVID 19

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보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 공

장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감축하고 있다. 수요자 

측면에서는 사람간의 접촉이 차단되어 사회적 활동을 

못하거나 직장을 잃게된다. 이러한 가계 소득의 감소가 

결국 사회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[4]. 통

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취업자는 2,709명으로 1년 

전보다 60만명이 감소하여 COVID-19가 고용에 부정

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OVID-19 상황에 따라 

취업자수가 달라지고 있다[5]

COVID-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장기간의 

경기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진출

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졸업생들에게 두려움을 주

고 있다. 졸업학년인 경우 저학년의 경우보다 취업을 

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이다. 

Park&Kim(2015)은 직업을 결정하여 직장에 근무하

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하고자 준비해나가

는 활동을 한다[6].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

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구직기관에 맞추어 취업에 필

요한 활동을 함으로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

한다. 대학생활 동안 학점관리, 어학점수 향상, 정보화 

자격증 취득, 봉사활동, 전공연계 자격증 취득 및 교과 

외 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자 다양한 활

동을 한다[7].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학과에 비해 

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지난 10년간 간호학과

의 신설로 인한 졸업생 증가로 과거보다 취업경쟁이 높

아졌으며 높은 학업성적과 다양한 스펙을 갖기 위한 취

업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[8]. 

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개인이 생각하는 직

업에 대한 신념과 달성하고자 하는 취업목표와 관련될 

수 있다. Kang(2018)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

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였다[9]. 직업

가치관은 자아실현의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이

며 급여, 보수, 근무환경 등의 외재적 영역과 성취감, 

적성과 흥미 등의 내재적 영역으로서 구분될 수 있으

며, 개인의 직업적 가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[10].  

간호대학생은 타 전공학과보다 취업률이 높았으나 

조기 이직률이 높고 졸업 후 미취업자도 늘어가는 추세

이므로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취업준비행동의 필요성이 

강화되고 있다. 또한  2020년은 현재 COVID-19로 인

해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위축

되어 구인 인원이 줄어들면서 취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

될 수 밖에 없다.  최근 발생한 COVID-19와 직업가치

관 및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

았다. 

따라서 본 연구는 COVID-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

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COVID-19로 인한 정서적 

감정과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여 추후 

간호대학생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취업준비행동을 위

한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.

1.2 연구목적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한 감정, 

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

고자 한다. 

첫째,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-19에 대

한 감정에 대해 확인한다. 

둘째,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업

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.

셋째, 간호대학생의  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업

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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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방법

2.1 연구설계

본 연구는 COVID-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

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

간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. 

2.2 연구대상

본 연구는 G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중 졸업을 앞두

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

로 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135명을 조사하였으나 불충

분한 응답인 중복응답 또는 무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

총 130부를 최종적인 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

2.3 연구도구

2.3.1 코로나(COVID-19)로 인한 감정

COVID-19와 관련된 도구는 Sung(2015). Yoon(2015), 

Kwon(2019)[11-13]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-19로 인한 

사회적인 부정적 요소에 대해 설문한Chol(2020)[14]의 

설문을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메슬로의 인간욕구단계 

관련성, 불안, 두려움 등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9문항

으로 측정하였다.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‘전혀 

그렇지 않다’ 1점,  ‘매우 그렇다’ 5점으로 되어있다. 점

수가 높으면 코로나-19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높음을 

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Cronbach's α=.81이었다. 

2.3.2 직업가치관

직업가치관 척도는 Kalleberg(1977)와  Mietus(1977)

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대학생들에게 적용한 

Ahn&Lee(1998)과 Han(2014)의 연구의 도구를 사용

하였다[15,16]. 직업가치관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

되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4문항으로 급여, 명예, 근무

환경, 경제적 안정이 포함되며, 내재적 가치관은 4문항

으로 성취감, 적성, 능력발휘, 사회봉사의 내용을 포함

하고 있다.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서 내재적 가치관

(Intrinsic values) 4문항과 외재적 가치관(Extrinsic 

values)4문항’으로 구성되어있다. 각 항목은 5점 

Likert식 척도로서 1점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에서 5점 ‘매

우 그렇다’ 로 되어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 가치

관이 높음을 의미한다, 측정도구의 전체 Cronbach's 

α= .75이었고, 하위요인중 외재적 가치관은 

Cronbach's α= .74, 내재적 가치관은 Cronbach's α

= .80이었다 

2.3.3 취업준비행동

본 연구의 도구는 Han[9]이 개발한 도구와 

Lee&Kim(2004)의 도구에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

[17]. 이력서와 관련한 경력, 어학, 전공자격증, 학점관

리, 취업특강, 외부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. 각 항목은 5

점 Likert식 척도로서,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 5점 

‘매우 그렇다’ 로 되어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

행동을 많이 하는것을 의미한다. 측정도구의 전체 

Cronbach's α= .77이었다 

2.3.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

연구 전 IRB의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동

의를 받아야하지만 졸업반을 대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

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.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

에게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만을 대상으

로 하였다. 본 자료는 연구조사 전 간호대학생에게 연구

에 대한 목적, 연구 내용, 비밀보장, 자료분석 후 자료삭제 

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.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

음을 설명하였고, 연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

하였다. 

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조사

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30부 자료를 분석하였다.

2.4 자료분석방법

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/WIN 19.0 프로그램

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

1)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업가치

관 및 취업준비행동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.

2)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업가치관 

및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성은 Pearson’s correlation으

로 분석하였다. 

  

3. 연구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대학생 4학년의 일반적 특성은 

Table 1과 같다. 전체학생 중 여학생은 110명(84.6%)

으로 남학생 20명(15.4%)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. 취업

을 원하는 병원규모는 상급병원이 42명(32.3%), 종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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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은 63명(48.5%), 무응답은 25명(19.2%)이었다. 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(n=130)

Characteristics Categories N %

Gender
Male 20 15.4

Female 110 84.6

Hospital size

  Large hospital 42 32.3

General Hospital 63 48.5

None 25 19.2

3.2 COVID-19로 인한 감정 

본 연구대상자의 COVID-19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

은 Table 2와 같다. 간호대학생은 ‘사회적 거리두기의 

필요성’ (4.24±0.72)의 항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

식하고 있었고, ‘미래에 비슷한 감염병의 발생의 두려움

(4.06±0.83)이 다음 항목으로 높게 인식되었다. 

’COVID-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두려움(2.97±1.14) 

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

Table 2. Feelings of COVID-19         (n=130)     

Items M±SD

1. Fear of infection 3.52±1.15

2. Danger to life 3.55±0.98

3. Need for social distancing 3.62±1.05

4. Dangerous than other infectious disease 4.04±0.84

5. Fear of lack information 2.97±1.14

6. Fear of not getting job 3.53±1.08

7. Financial difficulties 3.04±1.05

8. Need for social distancing 4.24±0.72

9. Fear of recurrence 4.06±0.83

  total 3.61±0.62

3.3 직업가치관, 취업준비행동정도 

직업가치관은 Table 3와 같다. 5점 만점에 평균 

4.00(±0.45)로서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관은 평균 

3.78(±0.62), 외재적 가치관은 평균 4.21(±0.51) 이

었다.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3.11(±0.65)이었다.

Table 3. Mean score of Work values and Employment 

Preparation Behavior   (n=130)  

Variables M±SD Min Max

Work values 4.00±0.45 3.00 5.00

- Intrinsic values 3.78±0.62 1.75 5.00

- Extrinsic values 4.21±0.51 2.75 5.00

Employment Preparation
Behavior

3.11±0.65 1.17 5.00

3.4 직업가치관, 취업준비행동, COVID-19로 인한 

감정의 상관관계

대상자의 직업가치관, 취업준비행동, COVID-19로 

인한 감정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. 직업가치관

과 취업준비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(r=.312, 

p<.001)을 보였고. 직업가치관과 COVID-19로 인한 

감정(r=.236, p<.01)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

Table 4. Correlations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

Behavior, Work values, and Feelings of COVID-19 

           (n=130)

Variables 1) 2) 3) 4) 5)

Feelings of 

COVID-19 1)
1

Employment 

Preparation Behavior 2)
.126 1

Work values 3) .236** .312** 1

Intrinsic values 4) .141 326** .836** 1

Extrinsic values 5) .245** .154 746** 259** 1

**p<.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4. 논의

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한 감정, 직

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추

후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

하기 위한 연구이다. 현재 신종감염증후군인 COVID-19

는 2020년 새롭게 발생된 감염병으로 간호대학생의 

COVID-19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어 

논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취업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

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관련성에 대한 측면에서 

기술하였다.

COVID-19상황에서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

한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COVID-19로 인해 느끼는 감

정 수준 총 평균은 3.61점으로 ‘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

성’ 4.24점, ‘미래에 비슷한 감염병의 발생의 두려움’ 

4.06점으로 나타났고, Chol et al[8]의 연구에서는 각

각 4.40점과 4.45점으로 나타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안

감이 높았다. Chol et al[8]의 연구의 시점이 5월이고 

간호대학생의 연구시점이 10월로서 COVID-19 상황

에 대한 확인자 발생과 정부의 방침이 다를 수 있으나 

두 연구 모두 재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

있었다.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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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의 심각성 인식수준은 4.26점으로 높아 그로 인한 

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[18]. 현재 COVID-19에 대한 

치료제가 없고 COVID-19의 특성상 호흡기로 인한 감

염 확산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사람들

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. 부정적인 정서는 

COVID-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지

침 준수로 인한 관계단절과 사람 간 소통의 감소가 부

정적인 정서 감정 중 1순위로 뽑았다[19] 이러한 부정

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V이나 영화, 게임, 신체

활동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[19] 지속

적인 COVID-19 상황에서 불안과 무기력감이 가중될 

수 있어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한 대학생활과 

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.

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평균점수는 4.00점이며, 

외재적 가치관이 4.21점으로 내재적 가치관 3.78점보

다 높았다. 보수, 지위, 경제적 안정, 근무환경 등을 적

성, 성취감과 봉사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

알 수 있었다. 사회복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

에서는 내재적 가치관이 높았다[9]. Kang[9]연구에서

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

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두

고 있어 현실적인 부분인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본

다.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및 

COVID-19로 인한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었다. 직업가

치관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취업준

비행동이 높으면 직업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. 직업가

치관 중 적성과 성취감 등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과 관

련이 있었다. Kim[7]의 연구에서도 직업가치관 중 성

취, 봉사, 변화지향 등의 내적 가치가 취업준비행동과 

상관관계가 관련이 있었다.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하

는데 현실적인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. 내재적 

직업가치관과 직장의 만족도를 본 연구에서 미래의 전

망, 적성과 흥미 적합 정도가 직장의 만족에 영향을 미

치는 것으로 나타났다[20]. 졸업 후 취업 시 대형병원에

서 경력을 쌓거나 급여조건을 만족하고자  대형병원 쏠

리는 것이 현실이다[21]. 대형병원은 응시자격에서 어

학점수와 전공관련자격증, 높은학점 등을 요구하고 있

어 스펙관련하여 취업준비에 있어 요구하는 사항이 많

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 수 

있다[22]. 그러나 대형병원에서 퇴직하는 것도 많아 첫 

직장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필

요하다. 본 연구는 졸업학년을 대상자로 한 연구로 직

업가치관과 관련한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계획에 대해서

는 입학시 부터 개인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. 

입학시 부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

안내하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며 스스로 내재적 직업

가치관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[20] 고학년

때에는 취업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에 

대한 만족감을 높여 이직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. 

또한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관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

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.

본 연구에서 COVID-19와 관련한 감정은  직업가

치관 중 급여와 명예 등의 외재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

었다. 내적과 외적 가치가 심리적 관점과 물리적 관련

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어디에 관점을 두

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[23]. COVID-19로 인한 

부정적인 감정은 심리적 관점으로 현실을 반영한 급여

와 명예 등의 외재적  관점과 관련이 있다. COVID-19 

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일부병원에서 COVID-19 

감염자가 발생되거나, 시민들은 병원방문을 자제하고 

있어 이러한 상황은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

병원에서 채용을 미루거나 적은 인원을 뽑을 수 밖에 

없는 실정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취업을 해야 하

는 졸업생으로서는 급여나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

생각할 수 있다.

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에 대한 신념을 갖

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간호대학생으로서 

전공과 관련한 내재적 가치관을 높여 주도록 

COVID-19 상황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의료인으로

서 역할과 직업 의식에 관한  자료를 교과 및 교과 외 

활동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. COVID-19 상

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지금 사회변화에 맞추어 간

호서비스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[24]. 간호교육

과 관련하여 재난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의

식과 재난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[25,26]. 그

리고 추후에는 COVID-19와 관련한저학년을 대상으

로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

필요하다. 

본 연구는 일개지역 대학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

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

다. 본 연구결과 COVID-19에 대한 재확산과 사회적 

거리두기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의 평균이 높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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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의 감정과 직업가치관은 관련이 있으며 직

업가치관 중 외재적 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있었다. 그리

고 직업가치관 중 적성, 성취감 등 내재적 가치관과 관

련은 취업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. COVID-19

는 현재 재난과 관련된 상황으로 감염병 관련 재난과 

같은 다양한 사례와 재난 간호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의

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소명의식을 갖도

록 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. 

더불어 저학년 때부터 진로교육 및 다양한 취업기관 안

내 제공과 그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

램을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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